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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 사업’ 공사 순항
노후 바닥분수 철거 및 열린 문화 광장 조성으로 지역 명소 재탄생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025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주안역 
남광장 경관개선 사업’ 공사가 이달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총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바닥분수를 철거해 주민과 이용객
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한편, 휴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열린 광장을 조성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지난 4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용역보고회 등을 거치
며 주민·전문가·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으며,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안동 일대는 1907년 근대식 염전인 ‘주안염전’이 조성돼 우리나라 천일염 산업의 
선구적 역할을 한 지역으로, 이후 매립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공업단지와 주거지역
으로 변화하는 등 인천 산업 발전의 흐름을 함께해 왔다.
지난 2016년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으로 인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 중
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반영해 주안역 남광장은 ‘염전의 곡선미’를 디자인 모티브로 
삼아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경관 디자인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구는 염전 갯벌의 유려한 곡선과 소금 결정의 무작위 분포가 어우러진 자연미를 파빌
리온과 바닥 블록 패턴에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소금 결정을 형상화한 레터링 
조형물과 벽천분수 벽면에 미디어파사드(외벽 영상)를 설치해 볼거리를 더 할 계획이
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주안역 남광장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공사 기간 바닥분수 일원 광장 이용이 제한되
는 점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